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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사업주는 사
업장의 종류⋅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이
하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자의 업무는 동 법 시행령 제18조,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다(MoGL, 2020).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
과 발생 시 조치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주체로서 이

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재해 발생 시 경미한 
외상부터 골절, 절단, 심지어 근로자의 사망을 경험하고 
수습하는 등 직⋅간접적인 외상 사건에 지속적이고 반
복적으로 노출된다.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재해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자가 근무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17,322명, 사망자는 809명 발생하였다(MoEL, 2018). 

산업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외상을 입거나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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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mpact of safety/health managers’ experience of trauma 
case on thei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job stress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Metho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241 workplace safety/health managers 
with experience in trauma cas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IBM. Ver.26.0) and verified 
through SPSS PROCESS Macro (Ver. 3.4).

Results: The trauma case experience and the job stress, which is a mediation variabl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the job stress had a positive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uma case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ocial suppor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moder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uma case experience 
and job stress; social support had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on the indirect effect of a job stress on the 
post-traumatic effect through a trauma case experience.

Conclusion: The above findings suggest that work-related job stress management is important in order to 
reduce safety/health manager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aused by the experience of trauma case, and 
that social support is essential to reduce the job stress, which can later be used as a basis for fur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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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격함으로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근로자들 가운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발병이 보고되고 있어 외상 충격으로 인한 심각
성이 대두되고 있다(Schottenfeld & Cullene, 1991). 
또한 직접적으로 외상 사건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외상 
사건을 경험한 대상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간접적인 스트레스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라고 하며
(Figley, 1995) 이러한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장시간 
수많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상대하여 생기는 
누적 반응으로서 직접적 외상과 증상과 징후가 비슷하
다(Cho, 2014). 직업 자체가 재난 상황을 접하는 경찰
관, 소방관, 간호사,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재해가 아닌 
업무 자체만으로 PTSD의 유발할 수 있는 높은 집단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 인구에서 PTSD의 유병률이 
0.4~4.6%인데, 재난 구조원이나 소방관 등은 5배나 높
은 수치를 보인다(Kang et al., 2016). 이러한 맥락에
서 산업재해 발생 시 외상을 직접 처치하거나 직⋅간접
으로 반복적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
요하나 부족한 실정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노출되면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능력의 저하, 질병 및 조기 퇴직과 같
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며, 신체적 문제의 원인이 되
기도 하며, 결근과 이직 경향이 커지고 이로 인한 스트
레스가 증가하여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Joo & Lee, 2013). 직무스트레스는 정신적⋅신
체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Edwards et al., 2002),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
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며, 직무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개인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증상들을 경험하
게 된다(Kwon et al., 2003). So(2013)의 건설업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결과 재해 발생 시 처리에 대한 고민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외상 사건 경험
이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추측된다. 

스트레스와 신체적, 심리적 증상과의 관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던 요인으로 사회적지지를 들 수 
있다(Kang et al., 2016). 사회적지지는 일반적으로 사
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
으로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과 심리적 안정을 주며 정
신적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Park, 1985), 

다양한 정신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시켜 주는 요인
으로 작용하며 심리적인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Lee 
& Yoon, 2016). 외상 사건 경험 후에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부정적인 정서적 증상을 사회적
지지가 억제⋅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Jackson & 
Warren, 2000). Kaniasty & Norris(2008)의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에서 외상 사건 경험 이후 6~12개월 사이에 사회적지
지가 낮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각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이나 재해 관련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 상황에서 개인의 직⋅간접적 경험에 의한 
외상 사건의 충격을 완충하고 완화하는 심리 사회적 조
절작용으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 
2016).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안전/보건관리
자들의 업무 특성상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직⋅간접적
인 외상 사건 경험이 일반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외
상 사건의 업무처리 책임자로서 직무스트레스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되
나, 이러한 연구는 드문 실정으로 본 연구는 안전/보건
관리자의 외상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살펴
보고 사회적지지가 완충할 수 있는지 조절된 매개효과
를 규명하여 안전/보건관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추후 이들 분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인제대학교 대학원 생명윤리위원회(IRB)부

터 승인(INJE 2019-12-014-001)을 득하여 부산⋅경
남 지역 소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2020년 2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
다. 자료수집 지역인 부산⋅경남 지역의 안전/보건관리
자 직무 교육기관의 보수 교육 대상자 및 안전/보건관
리자 협의체 등의 관계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
차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진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얻어서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응
답하게 하였다.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과 배경, 자료의 활용은 익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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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고 연구 종료 후 3년 후 폐기 처리하고 기밀을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하여 이에 동의한 경우 설문 
참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하
여 익명으로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암호화하여 처
리하였으며 설문 참여자 중 외상 사건 경험이 있는 안
전/보건관리자 241명의 설문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변수 정의 및 측정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외상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선
행 연구 문헌을 토대로 실증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외상 사건 경험, 매개변수는 직
무스트레스, 조절변수는 사회적지지, 종속변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주요 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을 선행연구와 문헌을 참고하여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근속년수, 사업장 규모를 분석에 포함시킨 후 이를 
통제하였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마주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운 외상(trauma)으로 작용하여 나타낸 병적인 반
응을 말한다(Chae, 2004).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의 측정은 Weiss & Marmar(1997)가 개발한 
IES-R을 Eun et al.,(2005)이 표준화한 한국판 사건 
충격 정도 개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 Version, (IES-R-K))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 해
리 증상을 반영한 외상 관련 증상의 자가 보고식 척도
로서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0=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자주 있다) 각 문항의 합
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하위 변수인 과각성이 .73, 회피성 .73, 
침습성 .87, 수면장애 및 정서적마비 .86 전체에 대해서
도 .86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2) 외상 사건 경험 
외상 사건 경험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성폭력과 같은 외상 사건을 직접 경
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 상해, 또는 성폭력
에 대한 사건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와 직업적으로 
외상 사건에 반복적이거나 지나친 간접 경험을 의미한
다(APA, 2013).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사업장에서 발
생하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에 따른 외상 사건
을 경험하는 빈도를 말하며,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MoGL, 2019).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외상 사건 
경험의 빈도 측정은 외상 사건 경험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의한 산업재해 기
록 보존 연한인 3년을 기준으로 하기에 “최근 3년간 
업무 중 외상 사건의 처리 경험은 몇 건 입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
였다.

3)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란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에 의

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환경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에서 유발되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나타나는 심리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Kim & Kim, 2011).  
증상에는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증상 등 세 가지 측면
이 있지만(Park & Lee, 1999) 본 연구에서는 Parker 
& DeCotiis(1983)가 개발한 직무스트레스 척도(Job 
Stress Scale)를 번역하여 Kim(2007)이 사용한 직무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무스트레스
를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스트레스 10문항, 업무와 관
련된 생리적 스트레스 4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측정 도구의 설문과 중복되는 생리적 증상 4문항을 제
외한 심리적 스트레스 10문항만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각 문항의 합산 접수가 높을수록 직무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90으로 신뢰도는 양호하
였다. 

4)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개인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으

로부터 받는 관심, 사랑,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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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Cobb, 1976). House(1981)는 정서적 관심, 
수단적 지원 그리고 환경에 관한 정보제공과 자기 자신
에 대한 피드백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람과의 관
계라고 하였다. Baruch-Feldman et al.(2002)은 광의
의 개념으로 상사와 동료의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직무 관련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작업 관련 원천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지지의 다차원적인 측정을 위해 상사, 동료, 조직
의 지지를 사회적지지로 정의하였다. 측정은 House 
(1981)가 개발한 측정 문항을 참고하여 Jung(2014)이 
사용한 사회적지지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조직의 지지와 관련되어 각 3문항씩 
총 9문항이며, 기능별로 정서적, 업무적 및 정보적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합산 
접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으
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하위 
변수인 상사지지 .86, 동료지지 .83, 조직지지 .84, 전
체 .90으로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IBM. Ver. 26.0)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Hayes(2017)의 SPSS PROCESS 
Macro(Ver. 3.4)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
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 변수들의 분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외상 사
건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계에서 직무스트
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였고, 매개효과의 검정은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는 SPSS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정은 조절
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를 확
인하였으며, 샘플 수(Bootstrap samples)를 10,000개
로 지정하고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
며 신뢰구간은 95.0%로 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성별은 남자가 69.7%, 여자가 30.3%로 남자의 비
율이 여자보다 많았다. 결혼 여부는 기혼자가 71.0%, 
연령은 30세 이상~39세 미만이 49.4%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6.8%로 가장 많았고, 선임
자격은 안전관리자자 51.9%, 보건관리자 48.1% 이었
다.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이 67.6%, 사업장 근로자수
는 300명 미만이 32.8%로 가장 많았고, 월 소득은 400
만원 이상이 36.5%로 가장 많았다.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독립변수인 외상 사건 경험은 평균 5.71건(±11.90)
이며, 매개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30.77점(±7.85),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는 평균 29.99(±5.85), 종속변수
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평균 20.34(±18.17)이었다.

3. 외상 사건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외상 사건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외상 사건 경험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B=1.229, p<.05), 직무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B=1.118, 
p<.001)을 미쳤다. 또한, 외상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총 효과는 B=5.235 (p<.001)이
었으나 매개변수인 직무스트레스가 투입되면서 외상 사
건 경험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간 경로의 직접 효
과가 B=3.861(p<.001)로 감소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
었다. 즉, 외상 사건 경험이 증가하면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매개효과의 하한값은 .183, 상한값은 
2.607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
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외상 사건 경험, 직무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단순 매개효과와 단순 조절효과가 통합된 조절된 매
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계수의 유의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5, Figure 1과 같다. 외상 사건 경험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B=1.18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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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68 69.7

Female 73 30.3
Marital status Unmarried 70 29.0

Married 171 71.0
Age(year) 20-29 23 9.5

30-39 119 49.4
40-49 64 26.6
50≤ 35 14.5

Education College 28 11.6
University 185 76.8
Graduate graduation 28 11.6

Qualification Safety managers 125 51.9
Health managers 116 48.1

Type of business Manufacturing 163 67.6
Construction 45 18.7
Service & other industries 33 13.7

Tenure Less than 5 year 54 22.4
5-9 year 71 29.5
10-14 year 48 19.9
More than 15  year 68 28.2

The number of workers Less than 300 people 79 32.8
300-499 people 57 23.7
500-999 people 41 17.0
More than 1000 people 64 26.6

Monthly earnings Less than 3 million won 69 28.6
3-4 million won 84 34.9
More than 4 million won 88 36.5

Total - 241 10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results for variables 
(N=241)

Variables Min Max Mean SD
Number of trauma case experience 1 150 5.71 11.90
Job stress 10 49 30.77 7.85
Social support 15 45 29.99 5.85
PTSD 0 69 20.34 18.17

Table 1. The distributio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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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직무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유
의한 정(+)적인 영향(B=1.118, p<.001)을 미쳤다. 즉, 
외상 사건 경험은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외상 사건 경험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
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B=-.213, p<.01)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외상 사건 경험의 간접효과가 조
절변수인 사회적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검정 결과는 Table 6, Figure 2와 
같다.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238이며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CI=-.431∼-.054),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조
절 변수의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의 구체적인 양
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절 변수의 특정 값, 즉 평균
±1SD 세 수준에서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조건부 간접효과는 
=2.716이며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
하지 않고 있어 유의하였고(CI=1.150∼.4.499), 사회적
지지가 평균인 집단에서 조건부 간접효과는 =1.323
이며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
고 있어 유의하였고(CI=.316∼2.456), 사회적지지가 높

Variables Category B SE β  P B SE β  P B SE β  P

Dependent variable: 
Job stress

Dependent variable: PTSD
(Total effect)

variable: PTSD
(Direct effect)

Constant 29.195 3.207 9.105 .000 26.403 7.386 3.575 .000 -6.240 7.531 -0.829 .408

Gender Male=ref -1.561 1.101 -0.092 -1.418 .158 -0.714 2.537 -0.018 -0.281 .779 1.032 2.232 0.026 0.462 .644

Female
Age -0.025 0.092 -0.026 -0.269 .788 -0.338 0.212 -0.151 -1.593 .113 -0.311 0.186 -0.138 -1.668 .097

Marital status Unmarried=ref -0.292 1.252 -0.017 -0.233 .816 -1.502 2.885 -0.038 -0.521 .603 -1.176 2.528 -0.029 -0.465 .642

Married
The number 
of workers

Less than 
500 people=ref

1.143 1.073 0.072 1.065 .288 1.127 2.472 0.031 0.456 .649 -0.151 2.171 -0.004 -0.070 .945

More than 
500 people

Tenure Less than 
10 year=ref

2.786 1.457 0.178 1.912 .057 4.231 3.356 0.117 1.261 .209 1.115 2.963 0.031 0.376 .707

More than 
10 year

Trauma case 
experience

1.229 0.547 0.153 2.248 .025 5.235 1.259 0.281 4.157 .000 3.861 1.115 0.207 3.461 .001

Job stress 1.118 0.132 0.483 8.474 .000

 : .085, F(p): 3.623(<.01)   : .093, F(p): 3.979(<.001)   : .306, F(p): 14.703(<.001)

Table 4. Significance validation of mediating effect 
(N=241, Bootstrap=10,000) 

Effect B SE LLCI* ULCI† 
Total effect 5.235 1.259 2.754 7.716
Direct effect 3.861 1.115 1.663 6.058
Indirect effect 1.374 0.624 0.190 2.629

*LLCI : Low L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limit Confidence Interval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between trauma case experience and PTSD 
(N=241, Bootstrap=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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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단에서 조건부 간접효과는 =-.071이며 부트스트
랩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
았다(CI=-1.451∼1.389). 이러한 결과는 외상 사건 경

험이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
치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사회적지지가 증가할수록 감소
함을 의미한다. 

Variables Category
Dependent variable

Job stress PTSD
B SE  P B SE  P

Constant 28.445 3.173 8.964 .000 -1.906 7.709 -0.247 .805

Gender Male=ref -1.623 1.061 -1.529 .128 1.032 2.232 0.462 .644

Female
Age 0.048 0.090 0.533 .595 -0.311 0.186 -1.668 .097

Marital status Unmarried=ref -0.665 1.222 -0.544 .587 -1.176 2.528 -0.465 .642

married
The number 
of workers

Less than 500 people=ref 1.282 1.041 1.231 .219 -0.151 2.171 -0.070 .945

More than 500 people
Tenure Less than 10 year=ref 1.530 1.432 1.068 .287 1.115 2.963 0.376 .707

More than 10 year
Trauma case 
experience

1.183 0.528 2.242 .026 3.861 1.115 3.461 .001

Social support -0.323 0.084 -3.842 .000 - - - -

Job stress - - - - 1.118 0.132 8.474 .000

Trauma case 
experience
×social support 

-0.213 0.08 -2.672 .008 - - - -

=.158 (p)=5.434(<.001) =.306 (p)=14.703(<.001)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 Trauma case

experience

0.213**

-0.323**

Trauma case
experience

PTSD

Job stress

1.118***1.183*

3.861**

*p<.05, **p<.01 ***p<.001

Figure 1. Model of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through job stress

Table 5.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through job stress
(N=241, Bootstrap=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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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 
중 외상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외상 사
건 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추후 이들 분야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 주요 결과를 바탕으
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상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
치는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직무스트
레스는 외상 사건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계에서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었다. 독립변수인 외
상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
반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에 비해 뚜렷하
게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집단이나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당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Choi, 2010), 주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기

Moderated Mediation Index SE
95% CI

LLCI* ULCI†

-.238 .096 -0.431 -0.054

Socia support B SE
95% CI

LLCI* ULCI†

-1SD (-5.848) 2.716 .858 1.150 4.499
M (.000) 1.323 .547 0.316 2.456

+1SD (5.848) -.071 .703 -1.451 1.389
*LLCI : 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Figure 2. Validation results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Table 6. Validation results of the significance of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N=241, Bootstrap=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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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간호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산업현
장에서 노동자의 산업재해나 산업사고를 담당하면서 외
상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교 고찰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선행연
구와 비교 고찰하였다. Lee & Ji(2010)는 경찰공무원
의 외상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외상 사건 횟수가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에 정적인 영향이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Jeon & 
Ha(2012)의 연구에서 외상 사건 경험이 많을수록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높은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특히 직
업적으로 늘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
으로 한 Oh & Lim(2006), Kwon et al.(2008), Ryu 
et al.(2017), Lee et al.(200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하였으며, 외상 사건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발현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Soo 
et al., 2011; Berninger A. et al., 2010)와 일치하였
다. 본 연구에는 외상 사건 경험은 외상 사건을 겪은 빈
도 즉, 양적인 측면을 측정하였는데, Choi (2010)는 소
방공무원이 경험한 외상 사건의 종류가 많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정도가 심하였고, 국내 경찰공무
원을 대상으로 외상 사건의 유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간의 관계 분석 결과 외상성 사건 개수보다 
주관적인 충격 정도가 더 큰 영향을 보인 것(Lee & Ji, 
2010)과 비교하면 외상 사건 경험을 양적인 면과 질적
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살
펴보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이는 각 사업
장의 외상 사건 즉, 안전사고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외상 사건의 종류나 강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보건관리자에게는 이미 상당한 스트
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가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여 외상 사건의 질적인 관계를 살펴보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지만,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매우 귀중한 연구
라고 생각된다.

독립변수인 외상 사건 경험은 매개변수인 직무스트레
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산
업보건 분야에서 Kim(2018)의 중대 재해를 경험한 주
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대재해를 경험한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공포, 공황발작, 

임소 공포, 강박, 강박증 등의 간이정신진단 검사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관리자 집단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이 강박증 요인에서 일반 
노동자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에 대한 강박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타 직종의 선행연구와 비교
하면 Woo et al.(2005)의 지하철 기관사의 연구에서 
운행 중 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 스트레스 증상
(WSRI)이 높아진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Kim(2017)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는 외상 사건이 
경찰공무원의 다양한 직무스트레스 중 심리적 스트레스
인 우울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충격적인 사건
으로 인한 외상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
하여 알콜성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 의도 등과 같
은 부정적인 요인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
이다. 재난업무 종사자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에
서는 심한 외상 노출이 아니더라도 재난 현장에서 긴 
작업 시간, 출동한 여러 기관 간에 협조 문제, 직원들 
간에 갈등 등은 종사자들에게 혼돈, 스트레스,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와(Armstrong et al., 1998)와
도 유사하였다. 매개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러한 결과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kogstad et 
al.(2013)의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악화 
가능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가 포함된 결과와 유사하였
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
된 심리적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선
행연구로는 Soo et al.(2011), Berninger et al. 
(2010)이 소방공무원이 외상 사건 경험으로 인해 발생
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발현의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하였고, Sattler et al.(2014)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정적인 상관관
계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매개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외상 사건 경험이 직
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즉, 외상 사건 경험이 증가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Choi 
(1997), Yoon et al.(2015), Han & Kim(2014)의 연
구 결과와 일부 유사하였다. 특히 Han & Kim(2014)
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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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 
사건 경험 자체만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
을 주지만, 외상 사건 경험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은 직무스트레스 증상이 증가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의 증상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인 외상 사건 경험, 직무스트레
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
절된 매개효과는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에 미치는 외상 사건 경험의 간접효과가 조절변
수인 사회적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외상 사건 경험이 직무스
트레스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정적 
간접효과가 사회적지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NIOSH 
직무스트레스 통합모형의 직무스트레스요인(job str 
essors)으로 알려져 있는 요인 중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외상 사건 경험과 관련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요
인을 유추해보면 양적인 직무부담(quantitative work 
load), 직무부담작업(variance in work load), 정신적 요
구(cognitive demand), 사람에 대한 책임(reponsibility 
for people)이라 할 수 있겠다. 산재 발생 시 관련 행
정 조치 업무는 양적인 부담 작업과 다른 종류의 과도
한 부담이 요구되며 결국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
한다. 특히,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신체
적, 정신적, 물질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책임(reponsibility 
for people)요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높은 업무
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 하였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의 중재 요인(moderating factors)중 완
충요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지지를 뜻하는데 완충요인
에 해당되는 조직 내 인간관계 특성으로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지지이다(Kang et al., 2016).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Yu & Park(2009), Bride(2004), Mitani et 
al.(2006)의 연구에서 외상 사건 경험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 
미쳐 사회적지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단순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로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외상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와 조

절효과에 대한 단선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매개변수
가 포함된 경로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라는 
통합적인 모형 내에서 간접효과를 규명한 연구로서 의
미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나 산업사고를 담당
하는 안전/보건관리자들이 반복적으로 외상 사건을 경
험하게 되면서 직무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산
재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지원하는 부서의 동료와 상사 
및 조직 차원의 지지를 포괄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외상 사건 경
험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높아질 때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이
러한 매개효과를 줄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감시
켜줄 수 있다는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연구
로 의의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외상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함의는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외상 사
건 경험 이후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 직무스트
레스를 완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지지(상사, 동
료, 조직)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업무를 최일선
에서 담당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정신건강
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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